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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 scleroderma  

도나, 경피증   

   

My name is Dona Morris and I have systemic scleroderma. The doctors believe it started in 

December 1988. I work for the Police Department in DeQueen, Arkansas. In mid-December we were 

involved in re-qualification exercises and I fired a large number of rounds in my .356 revolver. We 

also dismantled our weapons, cleaned and reassembled them the same day. The next day my 

hands were painful and swollen and I thought it was because we had fired and cleaned our guns on 

the same day - something we normally do not do. But the problem did not get any better. I couldn't 

turn the key to start my car without padding it with a tissue. I couldn't play my bass guitar.  

내 이름은 도나 모리스이다 나는 몸 전체가 경피증에 걸렸다. 의사는 1988 년 12 월에 경피증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나는 아칸사스주의 드퀸의 경찰서에서 일했다. 12 월 중순에 우리는 재 

자질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356 리벌버 권총으로 목표의 큰 점수를 쏘았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분해했고 깨끗이 했고 그날에 다시 조립했다.  그 다음날 나의 손에 통증이 오기시작했고 

붓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총 연습을 했고 그날에 우리 총들을 청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그날 청소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통증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티슈가 들은 패드 없이는 차를 시동시키기 위해서 차 열쇠를 돌리지도 못했다. 나는 

나의 바스 기타를 연주할 수도 없었다.     

   

My family doctor tried several anti-inflammatory drugs, all without relief.  

He began to suspect carpal tunnel syndrome as the pain was now all the way up my arms. I tried 

chiropractic treatments to see if they would help. In March of l989, I had surgery on both wrists to 

relieve the pressure. The left hand improved but the right hand remained painful and I was unable to 

use it. Finally the doctor started giving me cortisone which was the only thing that relieved the pain. 

During this time I had a spell of severe fatigue which lasted ten days.  

나의 가족의사는 몇몇 붓기를 막는 약들을 시도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는 carpal tunnel 

신드롬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그 통증은 나의 팔까지 진행되었다. 나는 chiropratic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도 시도했었다. 1989 년 3 월에 나는 통증의 압력을 줄일려고 양쪽 손목 관절을 

수술했다. 왼손은 호전되었으나 오른손의 통증이 계속 남았고 나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의사는 나에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cortisone(코티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을 

주기 시작했다. 이 동안 나는 10 일간 진행되는 극심한 피로의 날들을 보냈다.     

 

   



In October of 1989, I had surgery again on my right hand opening it into the palm where he found 

scar tissue binding the nerves. I had driven a school bus with a stick shift for years and believed 

that had caused the scar tissue and now my troubles would be over. How wrong I was!  

1989 년 10 월에 나는 다시 오른손을 손바닥으로 펴기 위해서 수술해야 했다. 손바닥에서 그는 

신경을 감고있는 손상된 조직을 발견했다. 나는 수년간 막대 shift 가 있는 학교 버스를 운전해왔었다. 

그리고 그 학교버스 운전이 손상된 조직의 원인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의 통증 문제는 이제 

끝난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    

   

 About a week after the surgery I began to have joint pain which got progressively worse. My feet 

became swollen and it was painful to walk. Also, it felt like there was something in my throat even 

though I knew it couldn't be since I could still swallow several vitamins at a time. My family doctor 

was mystified but took a blood sample and gave me a one week supply of cortisone to give me 

some relief from the pain. From blood tests, my doctor thought I possibly had lupus and sent me to 

a rheumatologist where more tests were done. I was in a terrible state of mind having been in 

constant pain for a year now. I had always been a healthy person who ate right, took vitamins and 

walked two miles almost daily for several years. I couldn't understand why I was having all this 

trouble.  

수술 후 1 주일정도 지나서 나는 관절에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악화되게 진행되었다. 

나의 발은 부풀었고 발은 걷기에 고통스러웠다. 또 나는 목조차 문제가 생긴 것을 느꼈다. 비록 내가 

그 당시 몇몇 비타민을 동시에 먹음으로서 목은 그럴수 없다고 알고 있었을 지라도.. 나의 가정 

의사는 의아해 했고 피검사 기록을 가져갔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 주일간의 

cortisone(코티존)을 주었다. 피검사로 부터 나의 의사는 루프스 가능성을 생각하고 나를 류마티스 

의사에게 보냈는데 그 류마티스 의사는 더 검사를 실시했다. 나는 1 년동안 지속적인 고통으로 

아주 몸과 마음이 아파 있었다. 나는 언제나 오른손으로 식사하고 비타민을 먹고 수년동안 하루에 

2 마일을 걷는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In January 1990 my fingers began to get contractures. A full muscle biopsy was done. Finally I was 

told I had limited scleroderma and given a prescription for Disalcid. It took a year to heal from that 

biopsy. I knew I did not have limited scleroderma because my throat was already affected. I asked 

my family doctor to send me to Scott & White Diagnostic Clinic in Temple, Texas for a second 

opinion. After numerous tests they said is was classic systemic scleroderma and that both my throat 

and lungs were affected. My skin was already darkened, and the skin around my mouth was 

tightening and limiting my ability to open my mouth. The skin all over my body was tightening.    

1990 년 1 월에 내 손가락은 수축되기 시작했다. 나의 전체 근육조직 검사가 행해졌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제한된 경피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 내리어졌다. 그리고 Disalcid 를 처방받았다. 



조직이 낫게 되기 까지는 1 년이 걸렸다. 내 목이 이미 감염되었기에 제한된 경피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가족의사에게 두번째 대안으로서 텍사스 주 템플에 있는 스콧과 화이트 

진단병원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몇가지 검사를 한후에 그들은 목과 폐에도 감염된 전형적인 

몸전체의 경피증이라고 진단했다. 나의 피부는 이미 검어지었고 내 목부근의 피부는 굳어지고 있었고 

내 입을 벌리기 힘들게 하였다. 내 몸의 피부는 굳어지고 있었다.           

   

I had already been in touch with the support group in New Castle, PA and had read all their 

information. The doctor started me on penicillamine, ordered blood work every two or three weeks, 

and sent me home with instructions to return in June.    

나는 이미 필라델피아의 뉴캐슬에 있는 지원 동호회 그룹과 연락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정보를 

읽어보았다. 의사는 나에게 페니실러마인 처방을 시작했고 매 2 주 또는 3 중마다 피검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나를 6 월에 다시 진료받으라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I couldn't tolerate the penicillamine, but when I went back the rheumatologist offered no other 

treatment. My skin was getting tighter, getting dressed was extremely difficult and I couldn't brush 

my back teeth or bite a sandwich. Getting up from a chair was a struggle and I needed help. I went 

up and down the stairs like a baby would. The head of my bed was raised to prevent reflux into the 

esophagus. I couldn't fold my arms, reach up into a cabinet or pick anything up off the floor. I 

couldn't sleep through the night because I hurt ... hurt .... hurt. But worst of all was the sense of 

hopelessness. None of the doctors I had seen or read about knew what caused scleroderma or 

what to do for it. I was 55 years old and felt as I imagined someone 95 might feel. My husband was 

very supportive and patient with all my groanings, but he didn't know any more than I did about what 

to do.  

나는 페니실러마인으로 견딜수가 없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류마티스 의사는 다른 약은 처방해 주지 

않았다. 나의 피부는 더 굳어졌다. 옷을 입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려웠으며 나는 안쪽 이빨을 닦거나 

샌드위치도 깨물을 수가 없었다.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은 힘겨운 투쟁이었으며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어린아이가 하듯이 층계를 올라가고 내려오곤했다. 나의 침대의 머리쪽은 위산역류를 막기 

위하여 들어 올려졌다. 나는 팔을 접을 수도 없었고 캐비넷으로 팔을 올릴수도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을 수도 없었다. 나는 밤 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아프고 아팠기 

때문에. 그러나 무었보다도 더 나쁜 것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진료받은 의사들 누구도 이 

경피증의 원인을 알지 못했고 경피증을 이기기 위해서 무었을 해야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의 

남편은 가장 위안이며 나의 신음소리에 인내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도 무엇을 해야할 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알지 못했다.            

   



It was through our minister's wife that I learned about someone in Bentonville, Arkansas who was 

taking an antibiotic for her scleroderma. She got the name of Dr. Brown's book and our librarians 

found a copy for me.  

나의 목사 부인을 통해서 아칸사스주의 벤토빌에 있는 항생제로 경피증을 치료하는 어떤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브라운 의사의 책이름을 알려주었고 우리의 도서관 직원은 나를 위해서 그 책을 

찾아주었다.        

   

I was reading it when I was sent to another rheumatologist. This doctor said the antibiotic treatment 

wasn't effective and intimated Dr. Brown was a quack, yet he had nothing to offer me.  

나는 또 다른 류마티스 의사에게 보내졌을 때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의사는 항생제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고 은연중에 브라운 의사는 돌팔이 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 류마티스 의사도 나에게 더 낫게 해주지는 못했다.    

   

My family doctor started me on the oral antibiotics in September of 1990 and in January of 1991 a 

doctor in Alabama prescribed the intravenous Cleocin. The IVs were administered by our state home 

care program. My skin was so hard they had difficulty starting the IV without blowing the vein since 

they had to push so hard to get through the skin. But as time went by my skin softened, the redness 

and soreness left my hands, and the open sores on my knuckles healed. Gradually the joint pain 

lessened and my feet began to feel normal. My throat problem improved. My range of motion has 

improved greatly and I only have mild joint pain when the seasons are really unstable. I can get up 

from chairs normally, go up and down stairs normally and even do floor exercises. The nurses who 

began my treatment were amazed at the difference in my condition as time went by.  

나의 가족의사는 나에게 1990 년 9 월에 먹는 항생제를 시작했다. 1991 년 1 월에 알라바마주의 한 

의사는 정맥 클레오신(intraveneous Cleocin)  주사를 처방했다. 정맥주사는 우리의 국가 가정의 

제도(state home care program ?) 에 의해서 투여되었다. 나의 피부는 정맥주사를 투여하기에 너무 

굳어있어서 정맥이 터지지 않게 주사를 피부를 통해서 힘있게 밀어넣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피부는 부드러워졌고 빨갛고 왼손의 통증(염증 ?)은 줄어들었고 

나의 손가락 관절의 열린 염증은 고쳐졌다. 점차 나의 관절통증은 사라졌고 나의 발은 정상 처럼 

느껴졌다. 나의 목문제는 좋아지고 있다. 나의 움직임의 반경(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 

매우 넓혀졌으며 계절이 진짜 않 좋을때 약간의 통증만을 가지곤 했다. 나는 보통인처럼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고 보통인처럼 층계를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마루(바닥)에서 운동할 수도 

있다. 나의 치료를 시작한 간호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상태를 놀라와 했다.           

   



I am still in treatment, although I am now with a doctor who has experience with this therapy.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t will take,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it is working and I now have hope.  

비록 이 치료법에 경험있는 의사와 있지만 나는 아직도 치료중이다. 내가 얼마나 치료받는데 걸릴지 

모르지만 이 치료법은 작동하고 있고 나는 이제 희망이 있다.    

   

UPDATE April 15, 1999  

1999 년 4 월 15 일 자료갱신  

   

I love to hear from people who are looking for a treatment that works, and I can certainly testify that 

Dr. Brown's treatment has worked for me. A portion of my story and a picture of me, taken in 1997, 

demonstrating my ability to climb a ladder and wash the outside windows, are included on page 305 

of Henry Scammell's book "The New Arthritis Breakthrough".  

나는 작동되는 치료법을 찾는 사람들로 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확실히 브라운 의사의 치료법은 

확실히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다. 나의 이야기 및 1997 년에 찍은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창문밖을 청소하는 나의 사진들은 헨리 스카멜(Henry Scammell)의 

"새로운 류마티스 치료법의 돌파구 The New Arthritis Brakthrough" 라는 책의 305 페이지에 

있다.        

   

I have been in treatment since 1993 with Dr. John Sinnott of Ida Grove, Iowa, who wrote one of the 

chapters in Dr. Thomas McPherson Brown's book, "The Road Back". I continue to see Dr. Sinnott 

for a yearly checkup and blood tests. In June of 1997 we decided to try discontinuing my 

intravenous treatments since there had been no change in my condition or the blood tests for some 

time. However, Dr. Sinnott wanted me to continue the oral portion of my treatment (100mg. of 

Minocycline twice a day, 3 days a week), which I did until last June (1998), when we cut that in half. 

My blood test in 1998 was still good after having been off the IVs for a year, and I fully expect it to 

be good this year since I'm feeling fine. I have good energy and really have no remaining symptoms 

of scleroderma, except my finger contractures, which Dr. Sinnott believes will be permanent. I do 

have better closure of both hands now as I continue to use them. I'm back to playing my big bass 

fiddle in our bluegrass band and having a great life thanks to God and Dr. Brown's treatment. I do 

expect to remain in Dr. Sinnott's care indefinitely to continue to monitor my condition.  

나는 1993 년이래로 아이오아주의 아이다 그로브의 존 시노트 의사(Dr. John Sinnot)의사로 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토마스 맥피어슨 브라운 의사(Dr. Thomas McPherson Brown)의 책 

"되돌아가는 길 The Road Back" 책에서 한 장을 썼던 분이다. 나는 매년 피검사와 검사를 위해서 

시노트 의사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간다. 1997 년 6 월에 우리는 정맥주사 치료를 그만 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나의 피검사 또는 나의 상태는 한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노트 



의사선생님은 내 치료의 먹는 항생제는 계속하길 원했다.(100mg 의 미노사이클린 하루에 2 개, 

1 주일에 3 일) 그 먹는 치료는 1998 년 6 월까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먹는 항생제 양을 

반으로 줄였다. 1998 년 나의 피검사 수치는 내가 1 년동안 정맥주사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다. 나는 내 좋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좋을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한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내 손가락이 수축된 것만 빼고는 경피증 증상이 남은 것은 없는데 이 손가락이 수축된 것은 

시노트 선생은 평생 갈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양손을 계속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양손이 거의 비슷해 

졌다. 나는 이제 블루그래스 밴드와 나의 커다란 바스 기타를 연주하게 되었다. 이 엄청난 삶을 주신 

하나님과 브라운 의사의 치료법에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상태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 시노트 의사 

선생님의 돌봄아래에 남아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Update July 2001  

2001 년 7 월 자료갱신  

   

I am continuing to do well and have just been to see Dr. Sinnott for my yearly blood test. The results 

were good. He still has me on half dosage of Minocycline, but I feel that I would be just fine without 

any. I am able to do whatever I want to do, walk two miles a day, do strength training , take Line 

Dancing lessons, and feel fine.  

나는 계속해서 좋은 상태이다. 나는 나의 매년 피검사를 위해 시노트 선생님을 찾아가곤 한다. 

결과들은 좋았다. 그는 나에게 반으로 줄인 미노사이클린을 먹도록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미노싸이클린 없이도 단지 좋을 것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었이든 할 수 있다. 

하루에 2 마일을 걷고 힘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고 춤 교습을 받고 매우 기분이 좋다.      

  

DONA MORRIS  

도나 모리스 

Phone U.S.A. 870-584-7678  

전화 미국 870-584-7678 

You can email me at tmorrisd@earthlink.net 

당신은 이메일로 나를  tmorrisd@earthlink.net 에서 만날 수 있다.  

 


